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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7대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기호2번 김동명(현 화학노련 위원장)•이동호(현 우정노조 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잠심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2020년 한국 노총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총 3,336명의 선거인단 중 3,12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580명(50.5%)의 지지를 얻어 1,528표를 얻은 기호1번 김만재(현 금속노련위원장)•허권(현 금융 노조위원장) 후보 조를 앞질렀다. ��이번 선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제1노총 지위를 내준 뒤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이 같은 상황에서 합동연설회에 나선 후보자들도 한노총의 제1노총 지위 회복과 변화를 강조했다. ‘노조 조직화’로 제1노총 복원을 내건 김만재 후보는 “한노총의 위기다, 제 1노총의 지위를 빼앗겼다는 데 인정할 수 없다” 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노총으로 73년 역사를 가진 한국노총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기호 2번 김동명 후보도 제1노총 지위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비상체제 운영을 내걸었다. 김후보는 “표면적이고 현상적 위기는 제1노총 지위를 잃은 것이지만 근본적 위기는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라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체 노동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조직화의 진정한 목표”라고 강조했다.��김해관 위원장, “소통과 진정성으로 제1노총의 위상 회복에 힘써 주길” 기대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김동명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국노총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국민과 조합원의 지지는 물론 제1노총의 위상 회복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한국노총 위원장은 3000여명의 선거인단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선거인 은 산별노조 규모에 의해 배정됨에 따라 KT노동조합은 이날 97표를 행사했다. 한편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오는 28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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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7대 위원장에 김동명 후보 당선�초 박빙 끝 52표차로 희비 갈려…사무총장은 이동호 후보   










